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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정복 시장, 선진 도시재생 사례 통해‘제물포 르네상스’구체화
- 네덜란드 동부항, NDSM 등 도시재생 모범 사례 시찰 -

- 암스테르담 성공 사례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에 반영 -

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진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민선8기 핵심 공약인 

‘제물포 르네상스’와 ‘초일류도시 인천’ 구상을 한 발 더 구체화

했다.

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은 19일(현지시간) 마지막 일정으로 네덜

란드를 찾아 암스테르담 동부항(Eastern Dorkland) 항만재생 지역, 

IJdok 지구, 커널크루즈, 반고흐미술관 등 문화 및 워터프런트를 둘러

봤다.

암스테르담 동부항 항만재생 사업은 도시항만 재개발의 세계적인 성

공 사례로 손꼽힌다. 동부항이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자 암스테르담

시는 1985년 이 지역의 항만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주거·일

자리·관광·휴양·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압축도시＊(compact 

city)로 건설했다. 시민들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동부항의 상징적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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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인 방파제·선창 등 항만 시설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재개발

을 추진한 것이다. 항구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지키면서도 철거 비

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도 컸기 때문이다.

* 압축도시 : 도시 내부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

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모델 

NDSM은 1920년대부터 운영된 네덜란드의 거대 조선 및 선박 수리 

회사였지만, 1984년 파산 이후 방치되면서 노후화된 건물들과 지역을 

개조해 복합 예술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된 지역이다. 현재는 다양한 

예술가들이 만들어낸 각양각색의 그라피티로 채워져 있으며 오래된 

크레인과 배를 개조한 호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된 도시다.

인천시는 ‘초일류도시 인천’을 만들기 위해 과거·현재를 재창조하

는 ‘제물포 르네상스’와 인천의 미래를 여는 ‘뉴홍콩시티’ 프로

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, 이날 시찰한 네덜란드의 도시재생 사

례를 참고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재생과 활성화 공약을 실현해 

나갈 계획이다.

유 시장은 “암스테르담처럼 철거 중심의 재개발 아닌 도시의 가치를 

존중하면서 유연하게 발전시킨 모델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

다”며 “인천이 문화와 산업, 관광이 융합된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도

록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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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그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

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
